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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

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의 ‘그래미 어워즈

(Grammy Awards)’에 3년 연속 후보로 지명

됐다.

15일(현지시간) 그래미 어워즈 측이 유튜

브 등을 통해 공개한 ‘제65회 그래미 어워즈’ 

후보 명단에서 방탄소년단은 브릿팝 밴드 

‘콜드플레이’와 협업한 ‘마이 유니버스’로 ‘베

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부문에 3년 연

속 지명됐다.

스웨덴 팝 그룹 ‘아바’의 ‘돈트 셧 미 다운’, 

영국 팝스타 에드 시런이 피처링한 쿠바 태

생의 카밀라 카베요의 ‘뱀뱀’, 미국 힙합스타 

포스트 말론과 미국 가수 도자 캣의 협업곡 

‘아이 라이크 유(어 해피어 송)’, 영국 팝스타 

샘 스미스와 독일 싱어송라이터 킴 페트라

스가 컬래버레이션한 ‘언홀리’ 등과 경합한

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글로벌 히트곡 ‘다이너마이트’와 ‘버터’로 같

은 부문 후보에 올랐었다. 특히 앞선 두 곡

이 온전히 영어 노래인 반면 ‘마이 유니버스’

엔 한국어 노랫말이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끈

다. 이 곡은 작년 발매 당시 미국 빌보드 메

인 싱글차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고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 장기간 머물

며 흥행했다.

또 이날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발매한 앤

솔러지 앨범 ‘프루프’의 타이틀곡 ‘옛 투 컴’

으로 ‘베스트 뮤직 비디오’ 부문 후보로도 지

명됐다. 비주얼 디렉터 룸펜스가 감독한 ‘옛

투컴’ 뮤직비디오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군입대 등으로 당분간 완전체 활동이 불가

능한 상황에서 걸어온 음악 여정을 되돌아

본 작품이다. 뮤직비디오의 모든 장면은 방

탄소년단의 지난 뮤직비디오 속 장면들에서 

영감을 받았다.

‘옛투컴’ 외에 영국 팝스타 아델의 ‘이지 

온 미’, 도자 캣의 ‘우먼’, 미국 힙합스타 켄드

릭 라마의 ‘더 하트 파트 파이브’, 영국 팝스

타 해리 스타일스의 ‘애즈 잇 워즈’, 미국 팝

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올 투 웰 : 더 쇼트 

필름’도 같은 부문에 노미네이트됐다.

특히 RM, 제이홉, 슈가는 이번에 그래미

상 제너럴 필즈 중 하나인 올해의 앨범 후보

에 오른 콜드플레이의 ‘뮤직 오브 더 스피어

스’에 송라이터로 참여한 자격으로 해당 부

문 후보에도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팀도 피

처링 자격으로 해당 부문 후보에 올랐다.

‘올해의 앨범’은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노래’ 등 ‘제너럴 필즈’로 통하는 그래미 4대 

본상으로 통한다.

방탄소년단이 ‘그래미 어워즈’에서 3개 부

문 후보로 지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에 따라 방탄소년단은 K팝 첫 ‘그래미 어워

즈’ 후보 지명에 이어 역시 K팝 처음으로 ‘그

래미 어워즈’ 3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리

는 기염을 토했다. 팀의 맏형 진(30·김석진)

이 올해 입대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에 방탄

소년단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함에도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

사실상 올해 완전체로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음에도 저력을 입증한 셈이다. 팀의 리

더 RM은 이날 후보 발표 중계를 함께 지켜

보며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기쁨을 함께 나

누기도 했다.

반면 이날 ‘그래미 어워즈’ 후보 발표에서 

‘올해의 앨범’ 등에 깜짝 노미네이트되는 것

이 아니냐는 예상이 나왔던 블랙핑크는 후

보 지명이 불발됐다.

‘제65회 그래미 어워즈’는 내년 2월5일 미

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다.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

콜드플레이 앨범 참여한 송라이터 자격·팀은 피처링으로 후보 올라

팀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베스트 뮤직 비디오’ 노미네이트

방탄소년단 · RM · 슈가 · 제이홉, 그래미 어워즈 3년연속 후보 지명

‘고딩엄빠’ 조혜원이 소녀가장으로서의 고단

한 일상을 공개해 모두를 뭉클하게 했다.

15일 방송한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에서는 조혜

원이 19세에 아이를 갖게 된 과

정과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 친부 

사연을 전했다.

친아빠, 새엄마와 살고 있었던 

조혜원은 어느날 온라인 사모임 

단톡방을 시작해 한 남자를 만나

게 된다.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며 급속

도로 가까워지지만, 남자친구의 

지나친 집착으로 이별한다. 조혜

원은 헤어지고 난 뒤,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남자친구

에게 알린다.

양가 부모가 만났지만, 남자친

구 부모는 임신 중절 수술을 해

야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모자라 

친자 여부를 의심했다. 심지어 남

자친구 가족은 전화번호를 바꾸

고 이사까지 한 상태. 친아빠는 

조혜원에게 “아이를 낳을 거면, 

집을 나가라”고 말했고, 결국 그는 미혼모 시

설에 들어가 출산했다.

조혜원은 정부 지원금과 하루 2개 아르바이

트를 통해 번 돈으로 생계를 꾸려 나갔다. 그럼

에도 가계부는 마이너스였다. 조혜원은 “최근 

이사를 하면서 지출한 돈이 있어서 마이너스”

라 설명했고, 함께 사는 의붓동생이 일을 하겠

다고 하자 “학창시절을 충분히 누렸으면 한다”

며 만류했다.

조혜원은 “아이 친부에게 4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연락이 닿아도 유전자 검사

를 거부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이인철 변호사

는 “인지 청구 소송 후에 양육비를 청구하면 

된다. 인정을 안 하는 경우라면, 친자 확인 소

송을 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조혜원은 친엄마와 찍은 사진을 보다 8년 만

에 친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조혜원은 “아기를 키우다 보니 엄마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말했고, 친엄마는 “같이 살려고 

양육권 소송을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소리소

문 없이 널 데려갔다”고 전했다. 눈물을 흘리

던 조혜원은 “보고 싶어. 엄마가 온다고 하면 

그때 만나자”라며 통화를 끝냈다. 뒤에서 손녀

를 지켜보던 외할머니 모습에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뉴시스

소녀가장 조혜원, 8년만에 친모와 통화…“보고 싶어”

MBN ‘어른들은 모르는 고딩엄빠2’ 방송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빛나는 영국 글로벌 

팝 슈퍼스타 해리 스타일스(28·Harry Styles)

가 첫 내한공연한다.

 15일 공연 기획사 라이브 네이션 코리아에 

따르면, 스타일스는 내년 3월20일 오후 8시 서

울 올림픽공원 케이스포돔(KSPO DOME·옛 

체조경기장)에서 한국 팬들과 처음 만난다.

2010년 영국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 ‘엑스 

팩터(The X-Factor)’에 출연한 스타일스는 게

스트 심사위원이었던 니콜 셰르징거(Nicole 

Scherzinger)와 프로듀서 사이먼 코웰(Simon 

Cowell)의 제안으로 영국 보이 밴드 ‘원디렉션

(One Direction)’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원 디렉션은 UK 싱글 차트 1위에 오른 데

뷔 싱글 ‘왓 메이크스 유 뷰티풀(What Makes 

You Beautiful)’을 시작으로 첫 앨범 ‘업 올 나

이트(Up All Night)’부터 4집 ‘포(Four)’까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차지

했다. 7000만 장 이상 음반 판매 기록을 세우

는 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보이 밴드 

중 하나로 통한다.

2016년 원 디렉션이 무기한 활동 중단을 결

정한 이후 스타일스는 2017년에 글램 록의 영

향을 받은 소프트 록 발라드 싱글 ‘사인 오브 

더 타임(Sign of the Time)’을 발표하며 솔로 

아티스트로 첫 발을 내디뎠다. 직접 제작에 참

여한 셀프 타이틀의 첫 솔로 앨범 ‘해리 스타

일스(Harry Styles)’는 평단의 호평과 함께 발

매 첫 주에 영국과 미국 앨범 정상을 차지한다.

더욱 폭넓어진 음악적 스펙트럼을 선보인 2

집 ‘파인 라인(Fine Line)’(2019) 또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오르며 닐슨 뮤직 집계 역사

상 가장 높은 주간 판매량을 기록한 영국 솔로 

남성 아티스트 기록을 세웠다.

빌보드 싱글 차트 첫 1위 곡이 된 ‘워터멜

론 슈거(Watermelon Sugar)’로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팝 솔로 퍼포먼스’, 브릿 어워즈 ‘올해

의 노래’ 부문을 수상했다.

올해 세 번째 앨범 ‘해리스 하우스’의 리드 

싱글로 발표한 ‘애즈 잇 워즈(As It Was)’는 

UK 싱글 차트 10주 1위, 빌보드 싱글 차트 15

주 1위 기록을 세우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뒀

다.

음악 활동 외에 영화 ‘덩케르트(Dunkirk)’를 

시작으로 배우로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

고 있다. 보그(VOGUE) 매거진 역사상 최초로 

남성 단독 표지 모델에 선정되기도 했다.

앨범의 성공과 더불어 대규모 월드 투어 또

한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팬데믹으로 중

단되었던 ‘러브 온(Love On)’ 투어 일정이 작

년 9월 라스베이거스 공연을 시작으로 재개됐

다. 올해 말까지 북미, 유럽, 중남미 공연을 예

정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코첼라 페스티벌

(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의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라 호평을 들었다.

이번 내한공연에서는 ‘사인 오브 더 타임스’ 

등 대표 히트 싱글을 들려준다. 티켓은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공식 예매처인 예스24 티

켓(과 인터파크 티켓에서 판매되며 라이브네

이션코리아 홈페이지 회원은 23일 오후 1시

부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매 가능하

다.

‘英 팝 슈퍼스타’ 해리 스타일스, 내년 3월 첫 내한공연

영국 보이밴드 ‘원 디렉션’ 출신

배우 정우성이 영화감독으로서 연출력을 입

증했다.

16일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정

우성은 지난 13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제42회 하와이 국제영화제(HIFF)에서 

영화제 최고 영예에 해당하는 할레쿨라니 커

리어 공로상(Halekulani Career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할레쿨라니 커리어 공로상은 세계적인 커리

어로 정점에 올라간 아티스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퀜틴 타란티노 감독, 왕자웨이(왕가

위) 감독, 사무엘L잭슨, 장만옥 등 세계적인 아

티스트들이 해당 상을 수상했다.

정우성은 첫 장편 연출작인 영화 ‘보호자’가 

하와이국제영화제에 공식 초청됨에 따라, 영

화제를 찾아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현지 관객

들과 직접 소통, 영화를 선보이며 호평 받았다.

‘보호자’는 10년 만에 출소해 자신을 쫓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다. 정우성은 

연출과 더불어 주연 ‘수현’ 역을 맡았다. 이 영

화는 개봉 전부터 하와이 국제영화제를 비롯

해 제47회 토론토 국제영화제, 제55회 시체스 

국제영화제 등 전세계 주요 영화제에 공식 초

청되는 등 기대작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1981년부터 시작된 하와이 영화제는 

전세계 영화인들이 모이는 자리로 오세아니

아, 태평양 인근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

화제 중 하나다.

배우 정우성, 영화감독으로 연출력 입증

‘보호자’로 하와이국제영화제 공로상 수상

그룹 '핑클' 출신 성유리(41)가 대표인 화장

품 회사 율리아엘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관

계사인 버킷스튜디오로부터 30억원을 투자 받

은 것으로 드러났다. 율리아엘은 배우 박민영

(36) 전 남자친구 강종현(40)이 빗썸 숨은 회장

이라는 의혹이 불거진 뒤 투자금을 반환했다

며 "성유리와 강씨는 모르는 사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율리아엘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에 "지난달 

강씨 이슈가 불거졌을 때 버킷스튜디오 투자

금 30억원을 바로 빼서 돌려줬다. 브랜드 이미

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화장품 회사는 

이미지가 중요하지 않느냐. 이상한 문제에 연

루되면 안 되기에 조심하는 편"이라고 밝혔다. 

"버킷스튜디오는 성유리·안성현 부부가 소개

한 게 아니다"라며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니 동업하는 회사에서 소개해줬다. 강씨와 

연관 있는지도 몰랐다"고 강조했다.

성유리는 율리아엘 대표이사를 맡고 있지

만, 실질적인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

장이다. "성유리씨가 연예계 생활을 오래해 경

영, 재무 등은 잘 모르지 않느냐. 처음부터 (기

업 운영을) 위임했다"며 "제품 디자인, 마케팅 

감각 등이 뛰어난 만큼 이 부분만 관여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빗썸을 비롯해 코스닥 상장사 비덴

트·버킷스튜디오, 코스피 상장사 인바이오젠

을 인수한 것과 관련 자금 230억원 출처가 불

분명한 상태다. 여동생인 강지연 버킷스튜디

오 대표의 상장사 인수를 도와줬을 뿐이라며, 

자신은 신용불량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씨는 성유리 남편인 골프선수 안성현

(41)과 절친한 사이로 주목 받았다. 연예매체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씨가 타고 다니는 마이

바흐는 안성현 명의다. 안성현은 이니셜의 전

신인 비트갤럭시아 조합원이었으며, 비덴트에 

6억원을 투자했다. 지난달 성유리 측은 "남편 

차를 강씨에게 대여한 줄 몰랐다"며 "두 사람 

친분 관련해서도 아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성유리 역시 '강씨 사업과 관련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성

유리는 2019년 버킷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맺

었으며, 다음해 더블에이엔터로 옮겼다. 더블

에이는 지난해 이니셜엔터테인먼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니셜엔터 김모 대표는 빗썸 최대주

주인 비덴트 주요 투자자로 알려졌다.

성유리 화장품 회사 “빗썸 관계사 투자금 반환”

“박민영 전 애인 강종현과 모르는 사이”


